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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로컬푸드 「딸기」 전시 성황리에 마쳐

- 전시회 만족도 91%, 인천 농산물 알리는 계기로 시민에게 높은 호응 -

인천광역시는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21일까지 로컬푸드 「딸기」 전시를 

성황리에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 행사는 인천농업기술센터에서의 2020년 12월 신청사 이전 

이후 첫 전시로, 농업인에게는 소득증대 방안 마련을 제공하고 시민

에게는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전시는 국내 딸기품종, 재배기술 등 최신 농업기술을 알리고, 인천 딸

기농장과 농산물, 가공품 등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구성됐으며, 어린이

농부교실, 토요농업체험, 청년파머스마켓 등을 함께 운영해 시민에게 

다채로운 즐길거리를 제공했다.

전시 평가 결과, 응답자의 91%가 전시 전반에 대해 ‘만족’이상에 

응답했으며 90%가 ‘인천 딸기농장에 방문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고 

98%가‘추후 농업기술센터의 전시를 관람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해 

이번 전시가 시민들에게 높은 호응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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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타 의견으로는 “계절에 맞는 전시로, 아이들과 함께하기에 

좋았다.”, “농업에 관한 전시가 흥미로웠고, 다양한 딸기 종류를 볼 수 

있어 흥미로웠다.”는 긍정적 의견과 “코로나로 인해 시식이 없는 것이 

아쉬웠다.”, “다음에는 더욱 다양한 체험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번 전시에 참여한 인천 청년농업인은 “앞으로 이런 전시나 행사가 

활성화 된다면 지역 농업인의 농산물 홍보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조영덕 인천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이번 전시가 농업기술과 로컬푸드에 

대해 알리게 되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 및 보완해 농업·농촌을 활용한 전시를 마련하고, 

건강한 여가문화 확산 및 농산물 소비 촉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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